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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올해 첫 열대야 발생
- 작년보다 16일 늦게-

 ○ 어젯 밤(7월 27일) 부산의 최저기온이 25.7℃를 기록하여 역대급 무

더위였던 작년보다 올해는 16일 늦게 첫 열대야가 발생 하였다.
 ○ 이번 열대야가 발생한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

밤사이 흐린 가운데,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

최저기온이 25℃ 이상 유지되어 열대야가 발생하였다.
○ 특히, 폭염특보가 발표된 울산과 일부 경상남도(양산, 김해, 밀양, 

함안, 창녕, 함양, 합천)에는 모레(30일)까지 낮 최고기온이 33℃ 
이상 오르겠고,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1℃도 

이상 오르면서 덥겠다. 또한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

모레(30일)까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, 건강관

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【 부산의 최근 5년 첫 열대야 발생 현황(단위 : ℃) 】

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

최저기온 25.7 25.1 25.9 26.0 26.4

발생일 7.27 7.11 7.16 7.24 7.26

※ (열대야란?) 밤 최저기온(18:01~ 익일 09:00)이 25℃ 이상인 날, 기온이 밤에도 25℃ 이하로 내려

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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